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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학문의 복합성과 진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과에 대해 사전
에 알고 진학한 경우,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진학 후 높은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 향후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학과 선택 전에 잘 알 수 있도

록 사전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식품영양학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의식 파악을 통한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for students who major in food and nutrition that is complex and has diversity of carrier 
an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career counselling and college life.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collected 
were verifi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as 
examined using independent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students who had prior 
knowledge of their major showed a higher level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uidance 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before they decide on their major for their increased satisfaction in major, smoo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decision. With this data, we recognize the gravity of psychological factor and 
carrer consciousness may provide base data to practical use of student life and carrer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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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을 받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삶의 목표와 가치관
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학교 성적 및 졸업 후 

취업전망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그로 인하여 대학에서 자신이 속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많은 학생들이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
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2].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영양사로의 진로

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영양사의 역할과 업무를 볼 때, 
영양사가 지녀야 할 지식과 기능은 매우 넓고 깊어야 한

다.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에 관한 많은 지식과 함께 조
리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급식시설관리자
로서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한다. 또
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상담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에 대한 기법도 

잘 알아야 한다[3]. 그리고 정보화와 경제성장으로 외식
과 급식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특히 풍요
로운 생활 여건 속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급식산업 경영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

비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4]. 
이를 위해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입학과 함께 생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과목을 배워야 하고 관련된 여러 자격

증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하는 부담을 느

끼고 있다. 이러한 학과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
은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함께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성적 

불량, 대학의 면학분위기 저해와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
지 못하고 대학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5].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업면, 대인관계 및 사회

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개인-정
서면, 대학환경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
한 반응을 뜻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와 취업에 이르는 여러 요인에 영

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6, 7].

진로정체감은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업 선택 및 유지에도 영향

을 미치므로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8],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한

다[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

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10],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새롭
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

하고 만족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서도 갈등에 대처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11].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경우 기본적인 영양사로의 진로

와 더불어 외식산업 및 영양상담사로의 여러 경로의 진

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품영양학과 학생에 대한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문의 복합성과 진로의 다양성을 가

지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전
혀 되지 않은 진로 및 대학생활 관련 여러 변수를 조사

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식품과 영양을 비롯하여 조리에 대한 지식 

및 급식 경영, 영양 교육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
는 식품영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정체
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을 알
아본다. 

2)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고교 계열 차이에 따른 진
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
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
도에 따른 진로관련 의식, 진로정체감,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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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D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전체를 대
상으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
답자는 130명이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 5명과 만학도 1
명을 제외하고 분석에는 12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정체감

Holland, Daiger, Power[12]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
(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
(Identity scale) 18문항을 Kim[13]이 번안하고, Kwon과 
Kim[14]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ㆍ보완
한 도구를 연구자가 식품영양학과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im[13]의 척도는 18개의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중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이 중 “아니다”
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하였으나, Kwon과 
Kim[14]의 척도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합산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5
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을 하게 한 후, 5점 만점의 
평점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 및 요인 적재량

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3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 목표(5문항), 진로정보
(4문항), 흥미와 재능(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Kim[13]

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였고, Kwon과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864이었는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목표 
.780, 진로정보 .808, 흥미와 재능 .630이었다.

2.2.2 전공만족도

Kim과 Ha의 연구[15]에서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로 구성

하였는데, 이 중 Lee[16]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
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
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 후 요인별 5점 만점의 평점
을 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
으며, 이 연구에서는 .929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일
반만족 .930, 인식만족 .878, 교과만족 .814, 관계만족 
.841로 나타났다.

2.2.3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6]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 척도를 Hyun[17]이 번
안하고, Kim[18]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yun[17]의 연구에서는 67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나, Kim[18]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20문항, 개인-

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의 4개의 하위척
도로 나뉘는데,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은 사회적응과 8개 
문항이, 학업적응과는 1개 문항이 각각 중복된다. 이 연
구에서는 기숙사나 하숙, 자취생에게만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64문항으로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뜻한다. Baker와 Siryk[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이고, Hyun[17]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
로는 .78에서 .8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Kim[7] 연구
에서는 .90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938이었다. 하위요
인별로는 학업적응 .895, 사회적응 .877, 개인-정서적응 
.761, 대학환경적응 .859였다.

2.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Coopersmith [18]가 제
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Kang[1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Kang[20]의 연구에서는 예-아니오의 이분
형 척도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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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3.2)
Female 120(96.8)

Grade

Freshman 39(31.5)
Sophemore 29(23.4)
Junior 31(25.0)
Senior 25(20.2)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In high school 46(37.1)
Before application period 35(28.2)
Application period 33(26.6)
Change major or graduate 10(8.1)

Track of alma
mater

Non-academic high school 6(4.8)
Academic high school (Liberal arts) 46(37.1)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67(54.0)
The others 5(4.0)

Motiv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ptitude or Interest 50(40.3)
Recommendation of related industries 
workers 5(4.0)

Employment possibilities 20(16.1)
Academic standing 17(13.7)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27(21.8)
Others 5(4.0)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Known well 5(4.0)
Known a little 80(64.5)
Known the name 33(26.6)
Unknown 5(4.0)
Non-response 1(.8)

Post-
graduation 

career
decision 

Nutritionist 64(51.6)
Food company 37(29.8)
Government employee 3(2.4)
Graduate school 4(3.2)
Others 11(8.9)
Not yet decided 5(4.0)

N 124(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자기존중(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

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7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존중 요인 중 1문항, 타인과의 
관계 2문항, 자기주장 1문항 등 4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아 제외하고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oopersmith[1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으며, Kang[19]

의 연구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6이었다. 이 
연구와 비슷하게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측정한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이고, 하위요인
별로는 .69에서 .7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
에서는 .868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존중 .609, 타
인과의 관계 .814, 지도력과 인기 .704, 자기주장 .604이
었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시 회전방법은 베
리맥스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빈도분석과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고,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카이제

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고교 출신 계열 및 학과
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

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
학생은 3.2%에 지나지 않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5%, 2학년이 23.4%, 3학년이 25.0%, 4학년이 20.2%
였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중 37.1%, 
대입원서 접수 전 28.2%, 대입원서 접수기간 26.6%였으
며,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진로를 변경하
여 입학한 학생은 8.1%였다. 

출신고교는 일반고의 이과 출신이 54.0%, 문과 출신
이 37.1%였고, 전문계고 4.8%, 기타 4.0%였다. 식품영
양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가 40.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21.8%), 취업전망을 보고(16.1%), 성적에 맞추어(13.7%) 
등의 순이었다.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잘 알고 있었다 4.0%,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64.5%)이 몰랐던 사람(이름만 들어봤다 26.6%, 
전혀 알지 못했다 4.0%)보다 더 많았으며, 현재 계획 중
인 졸업 후 진로는 영양사(51.6%)나 식품회사(29.8%) 
등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었으나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

(8.1%)를 희망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4.0%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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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

활적응, 자아존중감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39점(±0.53)이
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2.87점(±0.71), 흥미와 재
능 2.88점(±0.74), 진로정보 2.61점(±0.64)이었다. 전공
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19점(±0.59)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 
3.24점(±0.77), 인식만족도 3.24점(±0.66)였고, 교과만족
도 3.16점(±0.74), 일반만족도 3.12점(±0.81)의 순이었
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에는 총점의 평균은 3.00점
(±0.42)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대학
환경적응으로 3.16점(±0.55)이었고, 사회적응 3.11점
(±0.53), 개인-정서적응 2.92점(±0.44), 학업적응 2.79점
(±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총점의 평균은 
3.20점(±0.46)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존중 2.85
점(±0.63), 타인과의 관계 3.72점(±0.70), 지도력과 인기 
3.12(±0.52)점, 자기주장 3.06점(±0.50)이었다(Table 2).

Category Min. Max. Mean±SD
Total Career Identity 1.23 3.69 2.39±.53

Goals 1.20 4.40 2.87±.71
Interests & Talents 1.00 4.25 2.88±.74
Carrer Information 1.00 4.00 2.61±.64

Total Major Satisfaction 1.11 4.67 3.19±.59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12±.81
Acknowage Satisfaction 1.00 4.83 3.24±.65
Curriculum Satisfaction 1.00 5.00 3.16±.74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1.33 5.00 3.24±.77

Total College Adaptation 1.47 4.13 3.00±.42
Academic Adaptation 1.29 4.08 2.79±.48
Social Adaptation 1.41 4.65 3.11±.53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1.50 4.19 2.92±.44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1.20 4.60 3.16±.55

Total Self-Esteem 1.81 4.33 3.20±.46
Self Respect 1.25 4.50 2.85±.63
Relationships with others 1.80 5.00 3.72±.70
Leadership and Popularity 1.67 4.33 3.12±.52
Self-Assertiveness 1.17 4.33 3.06±.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esteem

3.3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 )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
Esteem

Career
Identity 1　

　 　 　

　 　 　

Major
Satisfaction

    .596 ***

1　
　 　

 (.000) 　 　

College
Adaptation

   .668 ***     .640 ***

1　
　

(.000) (.000) 　

Self-Esteem
   .453 ***     .319 ***     .604 ***

1
(.000) (.000)  (.00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elf-esteem

3.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의 차이

응답자의 학년이나 출신고교에 따라 학과에 대한 사

전지식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4).

Variable Categories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Mean±SD)

  or 

Welch( )

Grade

Freshman 2.71±0.61

.623(.603)†
Sophemore 2.62±0.73
Junior 2.65±0.66
Senior 2.80±0.41

Track 
of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2.67±0.66
-.471(.638)

The others 2.72±0.56
†Because of the contrary to the Homoscedasticity, Welch-test

Table 4. Level of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3.5 고교 출신계열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의 수업은 생리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의 자연계열 관련 과목이 많아 수업시간이나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자연계열(이과) 출신인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의 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에 자연계열 출신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계열 출신 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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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of alma mater(Mean±SD)
 (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The others

Total Career Identity 2.37±0.51 2.41±0.55 -.377(.707)
Goals 2.85±0.70 2.89±0.72 -.317(.752)
Interests & Talents 2.87±0.71 2.89±0.79 -.216(.830)
Carrer Information 2.59±0.59 2.64±0.69 -.404(.687)

Total Major Satisfaction 3.14±0.56 3.25±0.63 -.977(.330)
General Satisfaction 3.07±0.77 3.18±0.85 -.751(.454)
Acknowage Satisfaction 3.20±0.59 3.29±0.72 -.736(.463)
Curriculum Satisfaction 3.06±0.71 3.29±0.77 -1.708(.090)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21±0.76 3.27±0.77 -.488(.626)

Total College Adaptation 2.97±0.39 3.03±0.46 -.788(.432)
Academic Adaptation 2.78±0.45 2.80±0.53 -.213(.832)
Social Adaptation 3.09±0.52 3.13±0.54 -.395(.694)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91±0.38 2.94±0.50 -.404(.687)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12±0.51 3.21±0.60 -.924(.357)

Total Self-Esteem 3.16±0.50 3.24±0.42 -1.019(.310)
Self Respect 2.81±0.65 2.90±0.61 -.815(.417)
Relationships with others 3.66±0.77 3.78±0.61 -.968(.335)
Leadership and Popularity 3.10±0.55 3.15±0.47 -.474(.636)
Self-Assertiveness 3.02±0.50 3.12±0.51 -1.120(.265)

Table 5. Level of Variables according to Track of alma mater  

Variable Categories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n(%))  ( ) or
Fisher’s Exact Test known unknown

Motiv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ptitude or Interest 45(52.9) 5(13.2)

20.755(.000)†
Recommendation of related industries workers 4(4.7) 1(2.6)
Employment possibilities 10(11.8) 9(23.7)
Academic standing 8(9.4) 9(23.7)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15(17.6) 12(31.6)
The others 3(3.5) 2(5.3)

Decidion maker of 
one's major

Oneself 43(50.6) 12(32.4)

9.985(.027)†
Parents 21(24.7) 14(37.8)
Acquaintance 12(14.1) 11(29.7)
Recommendation of professor 7(8.2) 0(0.0)
Mass media like internet 2(2.4) 0(0.0)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In high school 40(47.1) 6(15.8)

11.830(.007)
Before application period 20(23.5) 14(36.8)
Application period 18(21.2) 15(39.5)
Change major or graduate 7(8.2) 3(7.9)

Post-graduation career 
decision

Nutritionist 49(57.6) 14(36.8)

19.045(.001)†
Food company 27(31.8) 10(26.3)
Government employee 1(1.2) 2(5.3)
Graduate school 4(4.7) 0(0.0)
Others 3(3.5) 8(21.0)
Not yet decided 1(1.2) 4(10.5)

†More than 25% cells have expected values less than 5, Fisher’s Exact Test

Table 6. Level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3.6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따른 진로관

련 의식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의 진로관련 의식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이 때,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의 개수가 25%를 

넘는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 대신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전지식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공

선택 동기, 학과를 선택한 시기, 전공 선택 시 가장 영향
을 끼친 사람, 향후 계획 중인 진로에 모두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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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Mean±SD.)  ( )

known unknown
Total Career Identity 2.52±0.51 2.11±0.46 2.548(.012)

Goals 3.04±0.69 2.49±0.61 4.277(.000)
Interests & Talents 3.02±0.72 2.58±0.72 3.145(.002)
Carrer Information 2.68±0.63 2.44±0.64 1.966(.052)

Total Major Satisfaction 3.32±0.58 2.91±0.52 3.630(.000)
General Satisfaction 3.33±0.75 2.67±0.76 4.494(.000)
Perceived Satisfaction 3.34±0.68 3.00±0.53 2.713(.008)
Curriculum Satisfaction 3.22±0.77 3.04±0.69 1.210(.229)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29±0.80 3.12±0.69 1.139(.257)

Total College Adaptation 3.11±0.34 2.76±0.49 3.966(.000)
Academic Adaptation 2.92±0.41 2.51±0.52 4.324(.000)
Social Adaptation 3.22±0.46 2.87±0.59 3.478(.00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98±0.40 2.80±0.51 2.129(.035)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30±0.47 2.86±0.61 4.312(.000)

Total Self-Esteem 3.25±0.47 3.10±0.42 1.690(.094)
Self Respect 2.91±0.66 2.72±0.56 1.293(.198)
Relationships with others 3.78±0.70 3.61±0.68 1.228(.222)
Leadership and Popularity 3.16±0.54 3.04±0.45 1.244(.216)
Self-Assertiveness 3.11±0.47 2.98±0.56 1.560(.121)

Table 7. Level of Variables according to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다. 먼저, 전공선택 동기는 사전에 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52.9%) 등 주도적인 경우
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학생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추천(31.6%)이나 성적에 맞추어(23.7%)와 같이 수동적
인 경우가 더 많았다. 전공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
람 역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경우는 본인인 경우가 

50.6%였지만,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경우는 부모(37.8%)
나 지인(29.7%)인 경우가 많았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경우는 고

등학교 재학 중에 결정한 학생이 47.1%였는데, 사전 지
식이 없었던 경우는 원서접수 직전(36.8%)이나 원서접
수기간(39.5%)에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 졸업 후 계
획 중인 진로의 경우에도 사전 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영

양사(57.6%)나 식품회사(31.8%) 등 확실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지만, 사전 지식이 없었던 학생은 전공과 관련 없
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거나(18.4%)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경우(10.5%)도 있었다.

3.7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른 진로

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

아존중감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적응,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able 7). 진로정체감은 하위요인 중 진로정보를 제외
하고 모든 요인에서, 전공만족도는 일반만족도와 인식만
족도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모든 요인에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모
두 사전에 학과에 대해 알고 입학한 학생들의 점수가 그

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
감은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높은 대학진학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영위하는 것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발을 딛고 평생학습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하다[11]. 오늘날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은 산업사
회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 연구소 등 학계는 물론 산업계
에서도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지닌 다변화 되어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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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21]. 
그러나 요즘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막연

히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전공에 대

한 사전 지식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데에서 문제점

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진로 및 대학생활 관련 여

러 변수를 조사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진

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13, 14],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은 2.39점
(±0.53)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2.87점 (±0.71), 
흥미와 재능 2.88점(±0.74), 진로정보 2.61점(±0.64)이었
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Cho의 연구
[5]에서의 진로정체감 2.77점(±0.68)보다는 낮게 나타났
으나 간호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won과 Kim의 
연구[14]에서 나타난 2.27점 보다는 높은 점수였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처럼 이 연구에서도 학년별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는 Kim과 Ha의 연구[15]에서 학과만족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
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
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

상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의 총점
의 평균은 3.19점(±0.59)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 3.24점(±0.77), 인
식만족도 3.24점(±0.66)였고, 교과만족도 3.16점(±0.74), 
일반만족도 3.12점(±0.81)의 순이었다. 이는 5점 척도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전공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이라 할 수 있으나, 3년제 유아교육학과 학생을 대
상으로 한 Lee의 연구[22]와 비교하여 볼 때 3.58점
(±0.54)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부산, 경남 지역 보건계열 
학과에 대한 Shin의 연구[23]의 3.38점(±0.62),방사선학
과 3.40점(±0.57), 임상병리학과 3.37점(±0.57), 물리치
료학과 3.45점(±0.50)과 비교할 경우는 약간 낮은 점수
를 보여주고 있다.

학과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3.32점(±0.58)로 사전지식 없이 입학한 학생의 
2.91점(±0.5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고, 이는 다른 보건계열 학과의 전공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다양

한 경로로 대학 입학 전 학과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총점의 평균

은 3.00점(±0.42)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
인은 대학환경적응으로 3.16점(±0.55)이었고, 사회적응 
3.11점(±0.53), 개인-정서적응 2.92점(±0.44), 학업적응 
2.79점(±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의 연구[5]의 3.06점(±0.29) 
및 의학계열 대상의 Shim의 연구[24]에서 나타난 3.02
점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과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3.11점(±0.34)
로 사전지식 없이 입학한 학생의 2.76점(±0.4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원할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필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수준이 높을수록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

에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만족할 수 있

어, 대학생활에서도 갈등에 대처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
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총점의 평균은 3.20점(±0.46)이
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존중 2.85점(±0.63), 타인
과의 관계 3.72점(±0.70), 지도력과 인기 3.12(±0.52)점, 
자기주장 3.06점(±0.50)이었다. 3년제 유아교육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22]에서는 3.52점(±0.47)
이었고,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 등의 연
구[25]에서는 3.01점(±0.48)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Kang과 Hwang의 연구[9]에서는 3.32점(±0.43)
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
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차지원이 가

능하고 학생들 또한 문과 이과 교차지원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식품영양학과는 이과에 속하는 전공이고, 이
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고등교육과정에서 

문과영역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끔 전공을 힘들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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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날 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나 대학생활 적응에서 고등학교 출신계열의 차이가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Table 5에서 보이는 것
처럼, 예상과는 달리 자연계열 출신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학업지도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학습의

욕을 북돋아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할 때 진로정체감, 전공만
족도,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고 이 변수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을 통
해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향후 진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지도 

외에도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대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

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중학
교 자율학기제의 도입으로 직업 및 전공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진로

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

하였다.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등학교 
출신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 진로정체감,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동안 식품영양학과에서 시도되지 않

았던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전공의 성격이나 특성, 자격증 및 자격시
험의 종류에 따른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일 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대규모 단위의 조사를 실

시하여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지역별 비교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결
과를 통하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

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실증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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